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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변, 김의겸 공직부패신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

한변은 오늘(3월 29일) 오후 사의를 표명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"청와대 대변인으로서 2018

년 7월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 매입에 관련하여 세 가지 공직비리 및 범죄혐의가 있다"면서 

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부패로 신고했다. 

먼저, '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'을 문제 삼았다. 즉, 김 대변

인은 "재개발 정보 등 시세차익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건물을 차입해 시세차익을 얻는 등의 

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고(부패행위와도 관련), "위 부동산 투기를 위해 청와대 관사에서 가족과 

함께 거주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의 이익

을 도모하는 부패행위"라고 설명했다. 김 대변인 가족이 보증금 없는 청와대 관사에 이사하고, 전

세자금 4억 8천만 원가량을 빼서 25억 7천만 원 상당의 상가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은 결과적으

로 국민 세금을 이용해 투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. 

둘째로, '업무상배임죄'와 '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또는 뇌물죄와 관련하여, "

은행권에 정해진 담보 기준을 넘는 대출을 하게 하여 은행 직원의 배임 관련 교사 등 혐의"가 있

고, 또한 "대출이자율, 대출자격 등 담보기준에 있어서 특혜가 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또는 대변

인과 해당 은행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에 해당한다"고 적시했다.

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문제가 되며, "재산 신고 과정에서 아내 재산 등 허위신고 혐의

가 있다"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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